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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說文解字는 한자의 체계적인 자전으로서 최초라 할 수 있는데, 특히 部首를 개

발하고 적용하여 특정 글자의 검색을 쉽게 하였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음양

오행에 근거하여 설정한 540개라는 적지 않은 부수의 개수는 검색에 있어서 뜻밖의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이때 허신은 부수의 순서를 부수의 형체의 연결인 形相과 의

미에 연결인 義相을 이용하여 배열하였다. 이 논문은 이 계련의 形相과 義相을 분석

하고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說文 ｢卷一｣의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系

聯’을 고찰하였으며, 이번 논문은 說文 ｢卷二·上/下｣ 15小∼44冊의 30개 부수의 ‘系

聯’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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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방법

필자는 졸저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 - ｢卷一｣ 14部首를

대상으로-｣1)에서 說文解字(이하 설문으로 간칭) ｢卷一｣에 실려있는 一, , 示,

三, 王, 玉, 玨, 气, 士, 丨, 屮, 艸, 蓐, 茻의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許愼이 부수의 배

열과 순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한 系聯法을 실제로 적용하여 그 前後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와 분석 방법

(1)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 - 形相次와 義相次

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용어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淸代의 단옥재가

허신의 계련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形相次와 義相次를 기준으로 허신의 부수를 분석

하고 도표화하였다.

形相이란 形相次의 줄임말로서 부수의 상호 관계에 대한 용어로 인식하고 있는

‘系聯’을 언급한 說文·後敍2)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義相 역시 義相次

의 줄임말로서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해당한다. 사실, ‘系聯’이라는 용어는 명칭만

있을 뿐, 허신은 설문에서 그 정의나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 다만, 說文의 第十

五·下에 ‘敘曰’로 시작하는 이른바 ｢後敍｣에 보인다.3) 여기에서 언급한 ‘據形系聯’과

‘共理相貫’에 대해 단옥재는 이를 形相次와 義相次로 분석하였다.

1) 中國學 第82輯 (2023.03) 발표.
2) 說文解字 원문에는 ｢後敍｣라는 제목은 없다. ‘敍曰’로 본문이 시작하기에 ｢後敍｣라고 필자가
편의상 붙인 제목이다. 段玉裁가 “≪後漢書・儒林傳≫作｢≪說文解字≫十四篇｣, 捨敘而言也。許

沖及≪隨志≫·≪唐志≫皆云十五卷, 合≪敘≫而言也.”(후한서·유림전에서는 설문해자14편이
라고 되어 있는데, 서문을 버리고 말한 것이다. 허충이 수지·당지가 모두 15권이라고 한 것
은 서문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서문은 존재하지만 별도의 卷으로 합산
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敘曰：此十四篇, 五百四十部, 九千三百五十三文, 重一千一百六十三, 解說凡十三萬三千四百四十一

字. 其建首也, 立一爲耑(端). 方以類聚, 物以群分. 同牽條屬, 共理相貫. 雜而不越, 據形系聯, 引而

申之, 以究萬原. 畢終於亥, 知化窮冥. 說文解字･第15･後敍 (이 14편은 540부수, 9353문, 중문 1
763자, 해설자는 모두 133,441자로 이루어져 있다. 부수를 세움에 있어서 ‘一’을 처음으로 삼는
다. 비슷한 종류들을 모아서 여러 무리로 나누었다. 한 조목에서 나온 것은 함께 묶고, 같은 이
치이면 서로 엮는다. 서로 섞이게 하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형체에 근거하여 순서가 이
어지게 한다. 그것을 끌어당기고 늘려서, 온갖 근원을 다 파헤쳤다. ‘亥’에서 끝을 맺으니, 변화
를 알고 그윽한 것에 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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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는 “據形系聯”에 대해 “系者, 懸也. 聯者, 連也.”라 주석하였다.4) 즉, 系聯은

懸連으로서 어떤 물건을 높이 걸어 두어 잘 드러나게 한다는 ‘懸’과 사람들이 그 물

건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연속적으로 배열한다는 ‘連’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懸’은 形相次이고 ‘連’은 義相次라고 할 수 있다.5) 그의 “雖或有以義相次者, 但

十之一而已.”(비록 (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그 다음을 잇는 것도 있으나 10분의 1일

따름이다.)라는 설명에 의하면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임을

위의 설명으로 알 수 있다. 形相次는 곧 설문 ｢後敍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 해

당하며, 義相次는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系 = 懸 = 形相次 (主要的 원칙) = “雜而不越, 據形系聯”

聯 = 連 = 義相次 (附隨的 원칙) = “同牽條屬, 共理相貫”

(2)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 - 順次 및 逆順直列式과 遠隔竝列式

이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허신이 사용한 계련식을 분석하는 방

법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직렬식과 병렬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直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A1→A2→A3→A4→A5처럼 직전의

부수를 이어서 그 形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계련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A1

→A2→A3→A4→A5의 A5가 직전의 부수인 A4을 순차적으로 계련하지 않고 A1→A

2→A3→A4↠A2처럼 한 단계를 넘어 몇 단계 앞에 떨어져 있는 부수를 계련하는 경

우도 있다. 이 경우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形相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직렬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방식을 필자는 직렬식이라 명명하였다. 단,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순차직렬식’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

용하기로 한다.

4) 系者, 懸也. 聯者, 連也. 謂五百四十部次第, 大略以形相連次. 使人記憶易檢尋. 如八篇起人部, 則全

篇三十六部皆由人而及之是也. 雖或有以義相次者, 但十之一而已. 部首以形爲次, 以六書始於象形

也. 每部中以義爲次, 以六書歸於轉注也. 說文解字･第15･後敍 (‘系’라는 것은 매달아 늘어진다
(懸)는 뜻이다. ‘聯’이라는 것은 잇닿아 연결되다(連)는 뜻이다. 也. 540부수의 순서를 말하자면
대락 ‘形相’으로 연이어 그 다음을 잇는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 검색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 8편의 人部로 시작하는 것은 全篇 36부수가 모두 ‘人’으로부터 이르게 하
는 것이 그것이다. 비록 (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그 다음을 잇는 것도 있으나 10분의 1일 따
름이다. 부수는 ‘形’으로써 순서를 삼으며, 六書는 상형으로 시작한다. 매 부마다 ‘義’를 그 다음
으로 하고, 육서는 전주로 끝난다.)

5) 系聯에 대해 이미 허신이 형태에 근거한다고(‘據形’系聯) 언급했음에도 ‘連’을 굳이 의미로의 계
련, 즉 義相次라 풀이한 이유는 위 각주 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옥재의 “系者, 懸也. 聯者, 連
也.”에 근거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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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차직렬식 이외에 허신의 계련에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직렬식이긴 하나 직

전 혹은 직전 이상의 앞에 배열된 부수를 계련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부수의 다음에

배열되는 부수를 계련하는 방식이다. 이는 허신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는 위배되

지 않는다. 그 이유는 ‘據形’하되 반드시 선행의 부수가 아닌 후행의 부수를 계련해

도 形相으로서 ‘雜而不越’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義相으로서도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540개의 부수를 계련하는 도중 허신은 가급적 선행의

부수를 잇고자 하였음에도 그렇지 못할 경우 후행의 부수를 앞으로 당김으로써 부수

의 전체 스토리를 소위 ‘聯想’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특수한 방식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A1→A2→A3→A4→A5의 방식이 아닌 A1→A2→A3←A4→A5의 경우처럼

A3가 A2가 아닌 A4를 계련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逆順직렬식’이라 명

명하고 부호는 ←를 사용한다.

두 번째 방식은 竝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A

A1
A2
A3
A4 처럼 하나의 부수가 다른

여러 부수에 공통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즉, 직렬식처럼 순차식이 아니다. 이 방식

의 특징은 직전의 부수와 형체상 연관이 있지만 후속되는 다른 여러 부수들에게 공

통으로 계련되는 구조다. 그러므로 병렬식은 직전의 부수와는 직렬식이지만, 다시 독

자적으로 여러 부수들에게 계련될 때는 병렬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병렬식

은 순차식과 달리 직전의 부수가 아닌 그 이전의 부수와 계련된다. 이 방식을 필자

는 병렬식이라 명명하였다.6) 단, 이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격병

렬식’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순차직렬식은 이른바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병렬식은 據‘義’系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설문 ｢後敍의 “方以類聚, 物以群分.”이라 한 ‘類聚’의 개념과도 통한

다. 이 논문의 부수를 분석한 아래 표에서 직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표시한다. 원격병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표시하였다. 아울러 계련되

는 횟수도 함께 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부수를 形相과 義相 두 가지로 우선 분류하고 다시 形相

과 義相 내부에서 벌어지는 순차직렬식과 원격병렬식 두 가지로 세분하여 분석할 것

이다. 그 결과 形相次와 義相次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540개의 부수를 계련하고 있는

6) 이 직렬식과 병렬식의 방식은 缪九花의 ｢许慎说文解字部首排列系联方式新探｣(南昌大学学报

, 2010.)의 1-2쪽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직렬식’과 ‘병렬식’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명명이며, 缪
九花의 논문에서 분류한 방식과 필자의 방식은 다름을 밝힌다.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2) / 김태완 ․ 87

지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의 결과 요약

中國學 第82輯(2023.03)에 발표한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

｣에서는 설문 ｢권1｣의 14部首를 대상으로 形相과 義相을 기준으로 도표화하고, 다

시 直列과 竝列로 系聯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 82집의 표와는 배열

방식을 다음과 같이 직렬과 병렬이 쉽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어떤 부수가

계속적으로 직렬 혹은 병렬이 되는지를 아래와 같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한다.

(1)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

설문 ｢권1｣의 1一부터 14茻까지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540亥
↓
1一

(순차직렬식)

↓
2上

(순차직렬식)

↓
3示

(순차직렬식)

↓
4三

(순차직렬식)

↓

↠ 6玉
(원격병렬식)

↓

↠ 8气
(원격병렬식)

○

↓
7玨

(순차직렬식)

○
5王

(순차직렬식)

↓

↠ 10丨
(원격병렬식,혹은6玉)

↓
9士

(원격직렬식)
11屮
(순차직렬식)

↓
12艸
(순차직렬식)

↓
13蓐
(순차직렬식)

↓
14茻
(순차직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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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직렬식 부수 : 1一→ 2上→ 3示→ 4三→ 5王 및 6玉→7玨 그리고 10丨→

11屮→ 12艸→ 13蓐→ 14茻  

⋅원격직렬식 부수 : 5王→ 9士

⋅원격병렬식 부수 : 4三↠ 6玉↠ 8气 및 5王↠ 10丨

⋅직렬과 병렬 공통 부수 : 4三

특이한 사항은 4三이 5王으로 계련될 때는 직렬식이었다가 다시 8气로 계련되는

경우이다. 즉,
4三

5王
8气 이다.

(2)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

설문 ｢권1｣의 1一부터 14茻까지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한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540亥
↓
1一

(순차직렬식)

↓
2上

(순차직렬식)

↓
3示

(순차직렬식)

↓
4三

(순차직렬식)

↓

↠ 8气
(원격병렬식)

↓

↓
9士

(순차직렬식)

○
5王

(순차직렬식)

↓

↠ 10丨
(원격병렬식,혹은6玉)

↓
6玉

(순차직렬식,
형상과 차이)

↓

11屮
(순차직렬식)

↓

↠ 14茻
(원격병렬식)

○

7玨
(순차직렬식)

12艸
(순차직렬식)

↓
13蓐
(순차직렬식)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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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직렬식 부수 : 1一→ 2上→ 3示→ 4三→ 5王→ 6玉→ 7玨 및 8气→ 9士→

10丨→ 11屮→ 12艸→ 13蓐→ 14茻   

⋅形相과의 차이 : 형상에서는 6玉이 5王을 계련하지 않고 初回부수로 출현하였으

나, 의상에서는 5王→ 6玉과 같이 계련하고 있다.

⋅원격병렬식 부수 : 4三↠ 8气 

⋅形相과의 차이 : 형상에서는 4三↠ 6玉↠ 8气처럼 중간에 6玉이 있었으나, 의상

에서는 8气가 원격으로 4三과 병렬식 계련하고 있다.

⋅직렬과 병렬 공통 부수 : 4三

2. 說文解字 ｢卷二·上/下｣ 15小∼44冊의

30개 部首의 系聯 분석

이하 설문 ｢권2｣의 다음 30개 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15小 16八 17釆 18半 19牛 20犛 21告 22口 23凵 24吅 25哭 26走 27止 28癶 29步 3

0此 31正 32是 33辵 34彳 35廴 36㢟 37行 38齒 39牙 40足 41疋 42品 43龠 44冊 (30

개)7)

7) 괄호 표기 원칙 : 부수는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으며,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우리에
게 익숙하지 않은 부수의 음에 대해서는 중괄호 {} 안에 한글음을 표기하였다. 한글 번역문은
소괄호 () 안에 표기하였으며, 그 속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시
대괄호 []를 사용하였다.

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15

{소}

小

形相 10丨 ○段注 : 仍䝉丨而次之.
(거듭 丨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0丨
⋅근거 : 단주의 “䝉丨” 및 설문의 “从八, 丨見而分

之.”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0丨의 계련 횟수 : 3회(10丨→11屮↠15小)

小 少 

尐

(文3)

物之微也. 从八,
丨見而分之. 凡….
(小는 물건이 작
다는 뜻이다. [나눈
다는 뜻의] 八로
구성되어 있다. [위
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으로써 그
것이 나누어졌음을
드러내보였다. ….)

義相 10丨 ⋅설문에서 이 小는 물건을 나눈다는 의미의 丨으로
인해 그 물건이 나누어져 작아졌다는 의미이다.
⋅이 小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회의라 할 수 있다. 소속
자 少와 尐의 풀이도 각각 “少, 不多也. 从小丿聲.”과
“尐, 少也. 从小乀聲.”으로서 모두 小를 기본 구조로
갖는 从小X聲의 小를 형부로 하는 형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계련부수 : 10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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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6

{팔}

八

形相 15小 ○段注 : 䝉小从八, 而次之以八. 余居八部, 而所屬有 .
葢(蓋의 本字)古本此下有余部.
(小가 八로 구성되어 있기에 그 다음으로 八을 잇는
다. 余는 八部에 있으며 도 소속되어 있다. 대개 고
본에는 이 아래에 余部가 있다.)8)

○계련부수 : 15小
⋅근거 : 단주의 “䝉小从八” 및 설문의 “象分別相背

之形.”은 결국 八은 ‘작게 나누어진다’[小]는 의미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八 分 

尒 曾 

尚 …
(文12)

別也. 象分別相背

之形. 凡….
(八은 나눈다는
뜻이다. 나뉘어 서
로 등진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15小 ⋅허신은 이 八에 대한 해설자로 ‘別’을 제시하였으나, 
설문 본문에서 ‘別’字에 대한 풀이는 없다. 다만, ‘別’
은 ‘八’의 雙聲疊韻字임을 段注를 통해 알 수 있다.
⋅別의 부수는 冎(과)로서 “剔人肉置其骨也. 象形. 頭隆

骨也. 凡….(冎는 사람의 살을 도려내고 뼈만 남겨둔
것이다. 상형이다. 머리의 튀어나온 뼈다. ….)”라고 
설문에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八이 ‘別’하
고 있는 것은 사람의 뼈임을 알 수 있다.
⋅‘나누다’라는 의미로서 16八은 위 15小와 의미상 계련
하고 있다.
○계련부수 : 15小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7

{변}

釆

形相 16八 ○段注 : 釆者, 八之類. 皆象分別之形也. 故次於此.
(釆는 八자의 부류이다. 모두 分別의 모양을 상형하였
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6八
⋅근거 : 단주의 “分別之形”과 설문의 “辨別也.”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6八의 계련 횟수 : 2회(16八→17釆)

釆 番 

宷 悉 

釋

(文5)

辨別也. 象獸指

爪分別也. …. 讀

若辨.
(釆은 분별한다
는 뜻이다. 짐승의
발가락이 구분되
는 것을 상형하였
다. …. 辨{변}과
같이 발음한다.)

義相 16八 ⋅역시 위 16八의 “別也”와 유사하게 17釆 또한 “辨別

也.”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의미상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16八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8

{반}

半

形相 16八 ○段注 : 䝉八而次之.
(八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6八
⋅근거 : 단주의 “䝉八” 및 설문의 “从八从牛.” 즉,

설문에서 ‘八’을 의미부로 따르고 있다는 설명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6八의 계련 횟수 : 3회(16八→17釆↠18半)

半 胖 

叛

(文3)

物中分也. 从八从

牛. 牛為物大, 可以

分也. 凡….
(半은 사물의 가
운데를나눈다는뜻
이다. 八과 牛로 구
성되어 있다. 소는
몸집이크기때문에
갈라 나눌 수 있다.
….)

義相 16八  

17釆
⋅설문에서 “从八从牛.”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의미
상 위의 16八과 17釆을 잇고 있다.
○계련부수 : 16八과 17釆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9

{우}

形相 18半 ○段注 : 䝉半从八牛而次之.
(半의 八과 牛로 구성된 부분“从八牛”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从八牛”는 半에 대한 설문해자의 풀이이다. 그렇기

牛 牡 

犅 特 

牝 …
(文45)

事也. 理也. 像角

頭 三封 尾之 形 .
凡….
(牛는 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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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牛 때문에 위 문장의 “半从八牛”는 결국 半을 의미하지
만, 半과 牛의 소전 자형은 과 로서 는 의
아래부분 즉 牛를 취한 것이다.
○계련부수 : 18半
⋅근거 : 단주의 “䝉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8半의 계련 횟수 : 2회(18半→19牛)

치를 드러내다라
는 뜻이다. (두 개
의) 뿔과 머리의
이 세 부분과 어
깨 봉우리와 꼬리
의 모양을 상형하
였다. ….)

義相 18半 ⋅18半의 설문에서 “半从八牛”이라 풀이하였으니 이
19牛는 위 18半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18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0

{리}

犛

形相 19牛 ○段注 : 䝉牛而次之.
(牛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9牛
⋅근거 : 단주의 “䝉牛”와 설문의 “从牛聲.”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19牛의 계련 횟수 : 2회(19牛→20犛)

犛 氂 

斄

(文3)

西南夷長髦牛也.
从牛聲. 凡….
(犛는 서남 이민
족 지역의 털이
긴 소다. 牛의 형
체와 의 발음으
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19牛 ⋅설문에서 “从牛聲(牛의 형체와 의 발음으로 구
성되어 있다).”라 하였으니, 20犛는 19牛에 대한 의미
상 연속적인 풀이이다.
○계련부수 : 19牛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1

{고}

告

形相 19牛 ○段注 : 䝉牛而次之.
(牛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19牛
⋅근거 : 단주의 “䝉牛”와 설문의 “从口从牛.”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19牛의 계련 횟수 : 3회(19牛→20犛→21告)

告 嚳

(文2)
牛觸人, 角箸橫木,

所以告人也. 从口

从牛. 易曰, 僮牛之

告. 凡告之屬皆从

告. 凡….
(告는 소의 뿔이
사람에게 닿을까
염려하여 소의 뿔
에 가로로 나무를
걸어서 사람에게
[조심하도록 위험
을] 알린다는 뜻이
다. 口와 牛로 구
성되어 있다. 易
에서 “어린 소가
알려준다”고 하였
다. ….)

義相 19牛 ⋅설문에서 “从牛聲.(牛의 형체와 의 발음으로 구
성되어 있다)”라 하였다. 이 또한 19牛와 의미상 이어
지고 있다.
○계련부수 : 19牛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

{구}

口

形相 21告 ○段注 : 䝉 从口而次之.
( 를 이어 받아 口로 구성되어서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1告
⋅근거 : 단주의 “䝉 ”
⋅21告의 아랫부분인 口를 계련하고 있다.
●사실, ‘나누다, 분리하다’로서의 부수의 역할은 15小부
터 시작하여 21告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이 22口부
터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입(口)의 역할이 시작된
다. (24吅 부르짖을 훤까지 이어짐) 義相도 마찬가지

口 噭 

噣 喙 

吻 …
(文180)

人所以言食也 .
象形. 凡….
(口는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
의 기관 즉 ‘입’을
말한다. 상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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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이다. 단, 42[品]은 齒牙와 관련이 있긴 하나 ‘입(口)’
과 무관하지 않다. (부호 ●는 계련을 분석하는 도중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필자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할 때 사용하였다. 이하 26走에서도 동일함)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1告의 계련 횟수 : 初回

義相 21告 ⋅21告가 “从口从牛”의 구조로 ‘口’를 내포하고 있으니,
‘告’의 의미가 ‘입’으로 위험을 알린다는 의미로서 ‘입’의
‘말한다’는 역할과 동시에 ‘음식을 먹는’ 역할로서 의상
이다.
○계련부수 : 21告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3

{감}

凵

形相 22口 ○段注 : 張口也. 故次於此.
(입을 벌린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張口”와 설문의 “張口也.”
⋅22口의 소전체 를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2회(22口→23凵)

凵

(文1)
張口也. 象形.

凡….
(凵은 입을 벌린
것이다. 상형이다.
….)

義相 22口 ⋅설문에서 “張口也.”라 하였으니, 곧 22口의 변형된
모습이자, 입의 ‘벌린 모양’으로서 의상이다. 이 23凵
의 소속 글자는 凵 이외에 없다. 즉 부수글자(제부수)
이니, 아마 허신은 입의 여러 역할과 모양을 강조하고
자 이 23凵을 부수로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
능하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4

{훤}

吅

形相 22口 ○段注 : 䝉口而次之.
(口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䝉口”와 설문의 “从二口.”
⋅이 또한 22口의 소전체 를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3회(22口→23凵↠24吅)

吅  

嚴 咢 

單 喌

(文6)

驚嘑也. 从二口.
凡…. 讀若讙.
(吅은 ‘놀라 부르
짖다(驚嘑) ’라는
뜻이다. 두 개의
口로 구성되어 있
다. …. 讙(환)처럼
발음한다.)義相 22口 ⋅설문에서 “从二口”라 하였으니, 역시 입의 여러 역

할로써 22口를 잇고 있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23凵이 아닌 22口를 잇고 있으니, 원격병
렬식이다.

25

{곡}

哭

形相 24吅 ○段注 : 䝉吅而次之.
(吅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4吅
⋅근거 : 단주의 “䝉吅”과 설문의 “从吅.”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4吅의 계련 횟수 : 初回

哭 喪

(文2)
哀聲也. 从吅, 獄

省聲. 凡….
(哭은 슬피 우는
소리라는 뜻이다.
吅으로 구성되었
고, 獄의 생략형이
발음부분이다. ….)義相 24吅 ⋅설문 24吅의 해설에서 “从二口.”라 하였으며, 다시

25哭의 해설에서 “从吅”이라 하였기 때문에 25哭은 義

相으로서 24哭을 잇고 있다. 즉, 놀라 부르는 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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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슬피 우는 소리(‘哀聲也.’)를 들고 있다.
○계련부수 : 24吅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6

{주}

走

形相 27止 ○段注 : 有形不相䝉者, 此是也.
(형체가 있으나 서로 이어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이 그것이다.)
⋅설문 부수표에 대한 단주에서 처음 보이는 풀이
이다.
⋅이 논문에서는 27止와 形相이면서 동시에 順방향이
아닌 逆방향으로 계련한다고 분석한다. 단옥재의 “有
形不相䝉者”는 이 역순의 계련을 언급한 것이라 추측
한다.
●결국, 25哭으로서 부수로서 ‘입(口)’의 역할은 끝나고
이 26走부터는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사람의 ‘다리
(止)’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義相도 마찬가지이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27止에 대한 “䝉走”와 설문의 26走
에 대한 “从夭止.”
⋅이 26走의 선행인 25哭은 吅(부르짖을 훤)과 犬(개
견)의 결합으로서, 인간이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나 슬픈 나머지 짐승(犬)처럼 슬피 울부짖다(吅)는 뜻
을 담고 있는 형체의 글자이다.
⋅반면 이 26走는 갑골문에서 윗부분이 팔을 흔드는 사
람의 모습이고 아랫부분은 발(止)을 그려 ‘빠른 걸음
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형한 구조이다. 소전체 단계
에서 윗부분이 머리가 꺾인 사람을 그린 夭(어릴 요)
로 변했고, 예서 단계에서 필획의 변화에 따라 조자의
의도가 상실되어 土(흙 토)로 변해 지금의 모양이 되
었다. 결과적으로 26走는 직전의 25哭과 형체상 및 의
미상 연관이 없다. 그렇기에 26走의 계련 부수를 25哭
으로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27止는 설문의 “그러므로 止가 足의 의미(故
以止為足)”라는 분석처럼 ‘발(足)’과 형체상 의미상 모
두 연관이 있다.
⋅결국 역순의 직렬식이다.
⋅이처럼 先行의 부수를 계련하는 순차직렬식이 아닌
後行의 부수를 계련하는 특별한 경우가 보인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逆順직렬식이라 분류한다. 이 표현은
순차직렬식(逆順) 혹은 역순계련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으나, 분석의 일관화를 위해 ‘逆順직렬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계련방식 : 逆順직렬식
⋅26走←27止
⋅이하 止는 27止, 28癶, 29步, 30此, 31正, 32是, 33辵,
36㢟, 38齒, 40足, 41疋까지 단독 혹은 다른 계련부수
와 함께 계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止의 계련 횟수 : 初回(逆順)

走 趨 

赴 趣 

超 …
(文85)

趨也. 从夭止. 夭
者, 屈也. 凡….
(走는 빨리 달린
다는 뜻이다.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
다. 夭는 구부러진
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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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相 27止 ⋅다음의 27止에 대한 설문의 설명에서 “故以止為足.
(그러므로 止는 足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옥재는 “故以止爲足. 此引伸假借之法. 凡
以韋爲皮韋, 以朋爲朋黨, 以來爲行來之來, 以西爲東西

之西, 以子爲人之偁皆是也. 以止爲人足之偁與以子爲人

之偁正同. 許書無趾字. 止卽趾也.”(이러한 방법은 인신
하고 가차하는 방법이다. ‘韋’를 ‘皮韋’[가죽]으로, ‘朋’
을 ‘朋黨’[무리]으로, ‘來’를 ‘行來’[오고 가다]의 ‘來’로,
‘西’를 ‘東西’[방위]의 ‘西’로, ‘子’를 사람을 칭하는 것으
로 사용한 예 등이 모두 그러하다. 특히 ‘止’를 사람의
발[足]로 삼은 것은 ‘子’를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삼
은 것과 같다. 허신의 설문에는 ‘趾’(발)자가 없는데,
‘止’가 곧 ‘趾’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止’는 ‘足’으로서 ‘下基’[기초]가 된다는 의미 이외
에 ‘足’[발의 여러 동작]의 의미까지 인신과 가차의 방
법으로 그 의미를 겸하고 있다는 풀이다.
⋅결국 ‘止’의 일반적인 풀이인 ‘멈추다, 그치다’가 아닌
‘足’의 동작인 ‘가다, 달리다’의 의미까지 義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설문에서도 “趨也. 从夭止.”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逆順직렬식

27

{지}

止

形相 26走 ○段注 : 䝉走从止而次之.
(走가 止로 구성된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6走
⋅근거 : 단주의 “䝉走”와 설문의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為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2회(26走←27止)

止 歱 

 歭 

歫 …
(文14)

下基也. 象艸木

出有址, 故以止為

足. 凡….
(止는 아래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
다. 초목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터가 있는 모습을
상형하였다. 그러
므로 止가 足의
의미이다. ….)

義相 26走 ⋅위 26走는 기본 의미가 ‘趨’(달리다)이다. 이 27止는
앞 26走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문에서 “故以止為足.”
이라 하였으니, ‘足’의 동작과 관련된 의미로서 위의
26走와 義相으로서 계련하고 있다.
○계련부수 : 26走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8

{발}

癶

形相 27止 ○段注 : 䝉止 二文而次之.
(止와 두 글자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 二文”과 설문의 “从止 .”
⋅이 28癶은 止와 이 글자가 좌우로 뒤집어진 로 이
루어져 있으니, 계련부수는 止이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3회(26走←27止↠28癶)

癶 登 

癹

(文3)

足剌癶也. 从止

. 凡…. 讀若撥.
(癶은 두 발이
엇갈려 있는 것이
다. 止와 (달)로
구성되었다.)

義相 27止 ⋅27止는 곧 36走[趨也.]와 27止[足]의 의미를 의상으로
잇고 있다.
⋅ 에 대해 설문의 止部에서 “蹈也. 从反止. 讀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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撻.”(밟다, 걷다라는 의미이다. 止를 뒤집은 구조이다.
撻{달}처럼 읽는다)라 풀이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
다. 蹈의 다른 풀이는 다음과 같다. “蹈, 踐也.”(설문
), “蹈, 履也.”(廣雅), “足之蹈之.”(孟子) 등이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29

{보}

步

形相 27止 ○段注 : 亦䝉止 二文而次之.
(또한 止와 두 글자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
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亦䝉止 二文”과 설문의 “从止

相背.”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4회(26走←27止↠28癶↠29步)

步 歲

(文2)
行也. 从止 相

背. 凡….
(步는 걸아가다
는 뜻이다. 止와
(달)이 서로 등

지고 있는 모양으
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8癶 ⋅위 28癶이 止와 가 좌우로 결합한 ‘足剌(어그러질
날)’의 의미라면 이 29步는 止와 가 相背의 상하 구
조로 결합한 의미이다.
○계련부수 : 28癶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0

{차}

此

形相 27止 ○段注 : 䝉止而次之.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止也. 从止从匕.”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5회(26走←27止↠28癶↠29步↠30
此)

此 啙 

㭰 

(文3)

止也.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 凡….
(此는멈춘다는뜻
이다. 止와 匕로 구
성되어 있다. 匕는
서로나란히순서를
정한다는 뜻이다.
….)義相 29步 ⋅설문에서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라 하였으니, 이

30此는 29步의 의미를 이어서 순서를 정한다는 의미
로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9步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1

{정}

正

形相 27止 ○段注 : 䝉止而次之.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从一. 一以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6회(26走←27止↠28癶↠29步↠30
此↠31正)

正 乏

(文2)
是也. 从一. 一以

止. 凡…. 古文

正. 从二. 二, 古文

上字. 古文正,
从一足. 足亦止也.
(正은 옳다는 뜻
이다. 一로 구성되
어 있다. 一(가로
획)이 止(발) 위에
놓인 구조이다. …
은 正의 고문인
데, 二(上)으로 구
성되어 있다. 二

(上)은 上의 고문
이다. 도 正의
고문이다. 一과 足

義相 27止 ⋅설문에서 “从一. 一以止.”라 한 것은 이 31正이 1一
과 발의 의미인 27止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28
走의 足의 의미까지 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31正은 27止의 의미로 계련하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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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
다. 足 또한 止의
뜻이다.)

32

{시}

是

形相 31正 ○段注 : 䝉正而次之.
(正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사실 31正은 27止를 계련하고 있으나, 단옥재는 32是
의 계련부수를 正으로 분석하였다.
○계련부수 : 31正
⋅근거 : 단주의 “䝉正”과 설문의 “从日正.”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1正의 계련 횟수 : 初回

是 韙 

尟

(文3)

直也. 从日正.
凡….
(是는 바르다는
뜻이다. 日과 正으
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1正 ⋅段注에서 “直也. 直部曰. 正見也. 从日正. 十目燭隱

則曰直. 以日爲正則曰是. 从日正會意.”(‘直’은 설문의
直部에서 ‘正見’[바르게 본다]이라 하였다. ‘日’과 ‘正’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열 개의 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
는 것이 ‘直’이다. 해로 올바름의 기준을 삼는 것이
‘是’이다. ‘日’과 ‘正’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라고 하였
다.
⋅즉, ‘바르게 본다’는 의미의 ‘正’과 ‘어두운 곳을 밝힌
다’라는 ‘日’의 의미이다.
⋅결국 32正은 27止의 구조가 있기는 하나, 전혀 27止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계련부수 : 31正
○계련방식 : (31正의 의미를 잇는) 순차직렬식

33

{착}

辵

形相 27止 ○段注 : 仍䝉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仍䝉X而次之.”의 ‘仍’은 계련부수가 연속적으로 이어
지다가 특정 부수의 앞에서 그 이어짐이 끊어진 후
특정 부수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
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从彳从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7회(26走←27止↠28癶↠29步↠30
此↠31正↠33辵)

辵 迹 

 䢦 

邁 …
(文118)

乍行乍止也. 从

彳从止. 凡….
(辵은 잠시 가다
가 잠시 멈추는
것이다. 彳과 止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7止 ⋅27止의 설문 해석은 “故以止為足.”이고, 31正은 “从
一. 一以止.”이며, 32是는 “从日正.”이다. 즉, 27止→31
正→32是의 순서로 27止를 매개로 계속 의미가 이어
지고 있다. 다시 이 27지는 40足의 “从口止.”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4

{척}

彳

形相 33辵 ○段注 : 䝉辵从彳而次之.
(辵이 彳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33辵
⋅근거 : 단주의 “䝉辵从彳”과 설문의 소전 형태

彳 德 

徑 復 

 …

(文37)

小步也. 象人脛

三屬相連也. 凡….
(彳은 작은 걸음
으로 걷는다라는
뜻이다. 허벅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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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彳[ ]과 33辵[ ]은 형체상 [ ]을 공통 요소로 하
고 있다. 그래서 34彳이 33辵을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3辵의 계련 횟수 : 初回

무릎과 종아리의
셋이 연결된 사람
의 다리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33辵 ⋅설문의 “小步也.”[작은 걸음]은 33辵의 “乍行乍止”
[작은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3辵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5

{인}

廴

形相 34彳 ○段注 : 䝉彳而次之.
(彳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34彳
⋅근거 : 단주의 “䝉彳”과 설문의 “从彳引之.”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4彳의 계련 횟수 : 初回

廴 廷 

 建

(文4)

長行也. 从彳引

之. 凡….
(廴은 멀리 가다
는 뜻이다. 彳{척}
을 길게 늘어트린
모양으로 구성되
어 있다. ….)義相 34彳 ⋅설문에서 “長行也.”라 하였으니, 이는 34彳의 “小步

也.”[작은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4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6

{천}

㢟

形相 35廴 ○段注 : 䝉廴而次之. 兼䝉止.
(廴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동시에 止를 잇는
다.)
○계련부수 : 35廴
⋅근거 : 단주의 “䝉廴”과 설문의 “从廴从止.”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5廴의 계련 횟수 : 初回

㢟 延

(文2)
安步㢟㢟也. 从

廴从止. 凡….
(㢟은 천천히 느
긋하게 걷다는 뜻
이다. 廴{인}과 止

{지}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5廴 ⋅설문의 풀이는 “安步”[편안한 걸음]으로서 위 35廴
의 “長行也.”[긴 걸음]을 의미상 잇고 있다.
○계련부수 : 35廴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7

{행}

行

形相 34彳 ○段注 : 䝉彳部彳亍二文而次之.
(彳部의 彳과 [彳部의 소속자인] 亍 두 文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설문의 “从彳从亍.”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亍(讀若畜)의 설문 해석은 “步止也. 从反彳.”(걸음을
멈추는 것이다. 彳의 뒤집힌 모양으로 구성되었다.)이
다. 段注는 彳과 行의 일부분이면서 彳部의 소속자
인 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부수의 계련자
에서 부수자가 아닌 특정 부수의 소속자를 계련자로
분석한 독특한 경우이다.
⋅하지만, 亍은 부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계련부수를 彳으로 한정한다.
○계련부수 : 34彳
⋅근거 : 단주의 “䝉彳”과 설문의 “从彳从亍.”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4彳의 계련 횟수 : 2회(34彳↠37行)

行 術 

街 衢 

 …
(文12)

人之步趨也. 从

彳从亍. 凡….
(行은 사람의 천
천히 걷는 걸음걸
이와 빨리 걷는 걸
음걸이를 뜻한다.
彳{척}과 亍{촉}으
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35廴 ⋅37行에 대해 段注에서 “人之步趨也. 步, 行也. 趨,
走也. 二者, 一徐一疾, 皆謂之行, 統言之也.”(步는 천천
히 걷는다는 ‘行’의 뜻이며, 趨는 달린다는 ‘走’의 뜻이



98 ․ 中國學 第84輯 (2023.09.30.)

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천천히 가는 것이고 하나는 빨
리 가는 것으로서 모두 行이라고 한 것은 합쳐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37行은 步와 趨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기에 34彳
을 초회 계련 부수로 하는 35廴의 의미를 의미상 잇
고 있다.
○계련부수 : 35廴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8

{치}

齒

形相 27止 ○段注 : 仍䝉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止聲.”
⋅38齒는 27止에서 聲符로 形相으로서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8회(26走←27止↠28癶↠29步↠30
此↠31正↠33辵↠38齒)

齒 齗 

齔 䶦 

齜 …
(文44)

口齗骨也. 象口

齒之形, 止聲.
凡….
(齒는 잇몸에 붙
어 있는 뼈이다.
입과 이빨의 모양
을 상형하였다. 止
가 발음이다. ….)

義相 없음 ⋅37行과 38齒는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이 齒 이전과 이후로 의미를 잇는 부수가 없는 義

相으로서 단절이다.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39

{아}

牙

形相 없음 ○段注 : 之形無所䝉, 而其爲物齒屬也, 故次於此.
(牙의 형체는 잇는 바가 없으나, 사물은 齒의 소속이
다. 그러므로 이 다음을 잇는다.)
⋅牙는 齒보다 크다. 즉, 어금니로 보아야 한다. 齒와 牙

는 형체상 전혀 비슷하지만, 자형으로서는 그렇지 않
다. 그래서 形相으로서의 계련부수는 없지만, 義相으
로는 대단히 근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9牙를 38齒
의 다음 순서로 배열하였을 것이다.
⋅이는 形相으로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즉 形相의 단절
이다. 그러나 義相으로서는 38齒를 잇고 있다.
○계련부수 : 없음.
⋅근거 : 단주의 “ 之形無所䝉”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38齒의 계련 횟수 : 初回

牙  



(文3)

牡齒也. 象上下相

錯之形. 凡….
(牙는 어금니이
다. 위아래가 서로
엇물인 모양을 상
형하였다. ….)

義相 38齒 ⋅齒와 牙는 치아의 종류로서 의미상 서로 이어지고 있
다.
○계련부수 : 38齒
○계련방식 :(38齒의 의미를 잇는) 순차직렬식

40

{족}

足

形相 27止 ○段注 : 仍䝉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从口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9회(26走←27止↠28癶↠29步↠30
此↠31正↠33辵↠38齒↠40足)

足 蹏 

跟 踝 

跖 …
(文85)

人之足也. 在體

下. 从口止. 凡….
(足은 사람의 발
이다. 신체의 아래
쪽에 있다. 口와
止로 구성되어 있
다. ….)

義相 27止 ⋅40足은 앞 27止의 의미를 계속 잇고 있다.
○계련부수 : 27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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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41

{소}

疋

形相 27止 ○段注 : 仍䝉止而次之.
(거듭 止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7止
⋅근거 : 단주의 “䝉止”와 설문의 “上象腓腸, 下从

止.”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7止의 계련 횟수 : 10회(26走←27止↠28癶↠29步↠30
此↠31正↠33辵↠38齒↠40足↠41疋)

疋  



(文3)

足也. 上象腓腸,
下从止. 弟子職曰,
問疋何止. 古文以

為詩大雅字. 亦以

為足字. 或曰胥字.
一曰疋, 記也.
凡….
(疋는 발이다. 위
는 장딴지를 상형
하였으며, 아래는
止로 구성되어 있
다. ｢弟子職｣에서
“問疋何止[ ‘발을
어느 쪽으로 놓을
요’라고 묻는다]”
라고 했였다. 古文

에서는 疋를 詩·
大雅의 雅자로
여긴다. 또한 足으
로도 여긴다. 혹은
胥라 보기도 한다.
일설에는 疋는 記

의 뜻이라고도 한
다. ….)

義相 40足 ⋅설문의 풀이처럼 이 41疋는 足의 의미이면서 장딴
지(腓腸)와 止로 이루어져 있으니, 27止의 의미가 계
속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40足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42

{품}

品

形相 22口 ○段注 : 遠䝉口而次之.
(멀리 있는 口를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22口
⋅근거 : 단주의 “遠䝉口”와 설문의 “从三口.”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22口의 계련 횟수 : 4회(22口→23凵↠24吅↠42品)

品 喦 

喿

(文3)

衆庶也. 从三口.
凡….
(品은 많다는 뜻
이다. 세 개의 口

로 구성되어 있다.
….)

義相 22口 ⋅부수 42品의 소속자는 모두 品, 喦, 喿 세 글자이다.
“品, 衆庶”, “喦, 多言也. 从品相連.”, “喿, 鳥羣鳴也. 从
品在木上.”로서 각각 ‘衆庶’(사람이 많음), ‘多言’(많은
말), ‘鳥羣鳴’(여러 새의 울음)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
22口와 의미상 이어지고 있다.
○계련부수 : 22口
○계련방식 : 원격병렬식

43

{약}

龠

形相 42品 ○段注 : 䝉品而次之.
(品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42品
⋅근거 : 단주의 “䝉品”과 설문의 “三孔” 및 “从品

侖.”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42品의 계련 횟수 : 初回

龠 䶴 

䶵 龢 

龤

(文5)

樂之竹管, 三孔,
以和衆聲也. 从品

侖. 侖, 理也. 凡….
(龠은 대나무 관
을 사용하여 만든
악기이다. 구멍이
셋이며, 이로써 여
러 소리를 조화롭
게 한다. 品과 侖

으로 구성되어 있

義相 42品 ⋅설문의 “从品侖.”의 구조처럼 43龠은 여러 사람이
모인 많음과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라는 의미로 이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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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小結

形相次는 앞 부수의 ‘형체’를 뒤 부수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순서이며, 義相次는 앞

부수의 ‘의미’를 뒤 부수에게 전달하는 부수적인 방식이다.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8) 이 설명은 설문해자 八部의 소속자가 12개인가 13개인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계련과는 관련
이 없는 내용이다. 즉, 허신은 八部의 말미에 “文十二”라 하였으나, 단옥재는 이에 대해 “當云

十三”이라 주석하고 있다. 그래서 고본에는 자가 있어서 13개라는 의미이다.
9) 이 논문에서는 두 판본의 說文解字注를 참조하고 있는데,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臺北), 中華

民國72年9月), 王進祥 句讀의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와 鳳凰出版社(南京, 2007年12月第1版), 許
惟賢 整理의 說文解字注이다. 이 44冊에 대한 부분에서 단주 부분이 약간 다르다. 아래 부
분이 許惟賢 整理 판본의 내용이다.

部首 

순서

部首 形相 系聯 

部首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所屬字 說文解字 (篆書)

義相(楷書)

○계련부수 : 42品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다. 侖은 理의 뜻
이다. ….)

44
{책}

冊

形相 43龠 ○段注 : 䝉龠而次之.
(龠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
○段注 : 䝉龠从冊而次之.9)

(龠을 이어받고 冊을 따르며 그 다음을 잇는다.)
○계련부수 : 43龠
⋅근거 : 단주의 “䝉龠”
⋅篆書의 모양에서 43 은 42 과 직렬적 혹은 순차적
으로 을 계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44 과는 을
역순으로 계련하고 있다.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43龠의 계련 횟수 : 初回

冊 嗣 

扁

(文3)

符命也. 諸矦進

受於王也. 象其札

一長一短, 中有二

編之形. 凡….
(冊은 왕이 제후
들에게 命할 때
대나무 쪽에 새긴
문장, 즉 符節의
뜻이다. 제후가 왕
에게 나아가 받는
다. 그 札의 긴 것
과 짧은 것과 가
운데 두 번의 묶
음이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 ….)

義相 43龠 ⋅冊에 대한 段注에서 “簡冊, 竹爲之. 牘, 木爲之. 一
冊不容則累冊爲之, 國史冊書蓋如是.”(간책[簡冊]은 대
나무로 만든다. 독[牘]은 나무로 만든다. 하나의 冊으
로 다 수용하지 못하면 冊을 연결하여 만든다. 國史의
冊書는 다 이렇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冊은 곧 簡

冊이다.
⋅다시 段注에서 “鄭引鉤命決云, 易詩書禮樂春秋. 策
皆長二尺四寸, 孝經謙半之, 一尺二寸. 論語策八寸.”(정
현은 ｢구명결｣을 인용하여 易·詩·書·禮·樂·春秋의 策

은 모두 길이가 2척 4촌, 효경은 줄여서 그 반으로 1
척 2촌, 논어는 策이 8촌이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44冊은 易·詩·書·禮·樂·春秋의 하나인 樂과 관련
이 있다.
⋅결과적으로 44冊은 ‘簡冊’이며 동시에 樂이라 할 수
있다.
○계련부수 : 43龠
○계련방식 : 순차직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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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인 이유는 540개 부수를 形相次만으로 연이을 수 없는 한계

를 극복한 것이 義相次이기 때문이다. 義相次는 동시에 540개라는 많은 개수의 부수

를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연상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形相次가 연속적으로 이어

지지 못하는 부득이한 한계를 극복하는 상호보완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 義相次가 반드시 직렬적 혹은 순차적인 선후관계만은 아니다. 다시 말

해 원격병렬식으로 직전의 부수가 아닌 훨씬 앞에 있던 부수의 의미를 이어받는 방

식으로 540개 부수를 잇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形相次라 할지라도 단순히 앞 부

수의 형체가 뒤 부수에게 전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마치 義相次처럼 훨씬 앞에 나

왔던 부수를 잇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形相次에서도 직렬적 혹은 순차

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수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수를 잇는 부수가 동

시에 존재한다.

특이한 점은 직렬식은 순차의 방식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지만, 의외로 역순의 직

렬식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6走의 계련부수는 선행의 부수가 아닌 후행의 27止이다.

이 논문에서는 26走←27止로 표시하고 있다. 段注에도 “有形不相䝉者, 此是也.”(형

체가 있으나 서로 이어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설문 부수표에 대한 단주에서 처음 보이는 풀이이다. 단옥재의 ‘有形不相䝉者’는

이 역순의 계련을 언급한 것이라 추측한다. 그 근거로서 27止에 대한 단주에서
“䝉走从止而次之.”(走가 止로 구성된 것을 이어받고 그 다음을 잇는다.)라고 한 것과

설문의 26走에 대한 “趨也. 从夭止. 夭者, 屈也.”(走는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夭는 구부러진다는 뜻이다.)라고 한 “从夭止.”이다. 단주와 
설문 모두 이 26走의 계련 부수가 27止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역
순의 직렬식이라 하 수 있다.

지난 82집 논문에서 분석한 1一부터 14茻까지의 계련 횟수와 계련 방식은 다시 정

비하여 앞 2장 연구방법의 ‘2)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의 결과

요약’에서 정리하였다. 이어서 16八부터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 ｢권1｣의 1一부터 14茻 그리고 설문 ｢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개 부
수를 대상으로 한 形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一부터 44冊까지 하나

의 표에 담는 이유는 부수의 계련 과정을 처음부터 이어서 보고자 함이다.

540亥
↓
1一

(순차직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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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련 부수가 없는 부수 :

- 39牙 : 形相으로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즉 形相의 단절이다. 그러나 義相으로

서는 38齒를 잇고 있다.

⋅순차직렬식 부수 :

2上
(순차직렬식)

↓
3示

(순차직렬식)

↓
4三

(순차직렬식)

↓

↠ 6玉
(원격병렬식)

↓

↠ 8气
(원격병렬식)

○

↓
7玨

(순차직렬식)

○
5王

(순차직렬식)

↓

↠ 10丨
(원격병렬식,혹은6玉)

↓

↠ 15小
(원격병렬식)

↓
9士

(원격직렬식)

○

11屮
(순차직렬식)

↓

16八
(순차직렬식)

↓

↠ 18半
(원격병렬식)

↓
12艸
(순차직렬식)

↓

17釆
(순차직렬식)

○

19牛
(순차직렬식)

↓

↠ 21告
(원격병렬식)

↓
13蓐
(순차직렬식)

↓

20犛
(순차직렬식)

○

22口
(순차직렬식)

↓

↠ 24吅
(원격병렬식)

↓

↠ 42品
(원격병렬식)

↓
14茻
(순차직렬식)

↓

23凵
(순차직렬식)

25哭
(순차직렬식)

43龠
(순차직렬식)

↓
44冊
(순차직렬식)

○

26走
(역순직렬식)

↑
(역순직렬식, 형상으로서 계련 부수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이다. 즉, 26走의 계련부수를 25哭로 간주하지 않는 한
부수가 계련되지 않는다.)

27止
(初回, 계련부수 26

走)

↓

↠ 29步
(원격병렬식) 

○

↠ 30此
(원격병렬식) 

○

↠ 31正
(원격병렬식)

↓

↠ 33辵
(원격병렬식) 

↓

↠ 38齒
(원격병렬식) 

○

↠ 40足
(원격병렬식) 

○

↠ 41疋
(원격병렬식)

○
28癶
(순차직렬식)

○

32是
(순차직렬식) 

○

34彳
(순차직렬식)

↓

↠ 37行
(원격병렬식)

○
35廴

(순차직렬식)

↓
36㢟
(순차직렬식)

○
39牙
○

(계련하는 부수 없다, 즉 形相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 단, 38齒를 계련 부수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전체의 자형으로서도 形
相으로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義相으로서는 39牙는 38齒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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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一→ 2上→ 3示→ 4三→ 5王→ 9士(원격직렬식)

- 6玉→7玨 

- 10丨→ 11屮→ 12艸→ 13蓐→ 14茻 (이상 설문 ｢권1｣)
- 15小→ 16八→ 17釆{변}10)

- 18半→ 19牛→ 20犛{리}

- 21告→ 22口→ 23凵{감}

- 24吅(훤)→ 25哭 

- 26走← 27止(역순)→ 28癶(계련부수는 27止) : 26走가 역순으로 27止를 계련하

고 있는 특이한 계련이다.

- 31正→ 32是

- 33辵→ 34彳{척}→ 35廴{인}→ 36㢟{지}

- 42品→ 43龠→ 44冊

⋅원격병렬식 부수 :

- 4三↠ 6玉↠ 8气 

- 5王↠ 10丨(이상 설문 ｢권1｣)
- 5王↠ 10丨↠ 15小

- 16八↠ 18半

- 19牛↠ 21告

- 22口↠ 24吅{훤}↠ 42品

- 27止↠ 29步↠ 30此↠ 31正↠ 33辵↠ 38齒↠ 40足↠ 41疋{소}

- 34彳{척}↠ 37行

⋅오직 (순차와 역순)직렬식으로만 계련하는 부수 : 1一, 2上, 3示, 7玨{각}, 11屮
{철}, 12艸, 13蓐, 14茻, 17釆, 20犛{리}, 23凵{감}, 25哭, 26走, 28癶, 32是, 35廴

{인}, 36㢟{지}, 42品, 43龠, 44冊

⋅오직 원격병렬식으로만 계련하는 부수 : 29步, 30此, 37行, 38齒, 40足, 41疋{소}

⋅직렬식과 병렬식 공통으로 계련하는 부수 :

- 4三 : 5王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6玉과 8气의 원격병렬식

- 5王 : 9士의 원격직렬식이면서 동시에 10丨, 15小의 원격병렬식

- 16八 : 17釆{변}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18半의 원격병렬식

- 19牛 : 20犛{리}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1告의 원격병렬식

- 22口 : 23凵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4吅{훤}, 42品의 원격병렬식

10) ‘17釆(변)’과 같이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글자에
대해서는 꺽쇠 괄호([{}｢｣[]) 속에 한글음을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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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牛 : 20犛{리}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1告의 원격병렬식

- 27止 : 26走의 원격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9步↠ 30此↠ 31正↠ 33辵↠ 38齒↠

40足↠ 41疋{소}의 원격병렬식

- 33辵 : 34彳{척}의 순차직렬식이면서 동시에 27止와 원격병렬식

설문 ｢권1｣의 1一부터 14茻 그리고 설문 ｢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개 부
수를 대상으로 한 義相의 계련 방식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540亥
↓
1一

(순차직렬식)

↓
2上

(순차직렬식)

↓
3示

(순차직렬식)

↓
4三

(순차직렬식)

↓

↠ 8气
(원격병렬식)

↓

↓
9士

(순차직렬식)

○
5王

(순차직렬식)

↓

↠ 10丨
(원격병렬식,혹은6玉)

↓

↠ 15小
(원격직렬식)

↓
6玉

(순차직렬식,
형상과 차이)

↓

11屮
(순차직렬식)

↓

↠ 14茻
(원격병렬식)

16八
(순차직렬식)

↓

↠ 18半
(17釆와 함께
원격병렬식)

↓

7玨
(순차직렬식)

12艸
(순차직렬식)

↓

17釆
(순차직렬식)

19牛
(순차직렬식)

↓

↠ 21告
(원격병렬식)

↓
13蓐
(순차직렬식)

↓

20犛
(순차직렬식)

22口
(순차직렬식)

↓

↠ 24吅
(원격병렬식)

↓

↠ 42品
(원격병렬식)

↓
23凵
(순차직렬식)

○

25哭
(순차직렬식)

○

43龠
(순차직렬식)

↓
44冊
(순차직렬식)

○

26走
(역순직렬식)

↑
27止

(初回, 계련부수 26
走)

↓

↠ 31正
(원격병렬식)

↓

↠ 33辵
(원격병렬식) 

↓

↠ 40足
(원격병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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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차이가 있는 부수 :

- 29步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28癶(순차직렬식)

- 30此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29步(순차직렬식)

- 37行 : 형상은 34彳(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35廴(원격병렬식)

- 38齒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없음. 계련 부수 없다. 즉 義相의

단절이다.

- 41疋 : 형상은 27止(원격병렬식)이나 의상은 40足(순차직렬식)

이상 설문 ｢권1｣의 1一부터 14茻 그리고 설문 ｢권2｣의 15小부터 44冊까지 30
개 부수를 대상으로 형상과 의상을 분석하였다. 대단히 특이한 점은 형상과 의상이

단절되는 현상인데 38齒와 39牙이다. 38齒는 의상은 단절되지만 형상으로서는 27止

를 원격병렬식으로 계련하고 있으며, 39牙는 형상은 단절되지만 의상으로서는 38齒

를 원격병렬식으로 계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허신의 系聯에 형상과 의상 모두

완벽하지는 않으나, 다만 형상과 의상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

다.

이어서, 위의 부수 15小부터 44冊까지 義相과 形相을 모두 고려한 스토리를 구현

하면 다음과 같다. 그 순서는 形相을 먼저 풀이하고 義相은 그 뒤에 풀이한다. 그 이

유는 허신의 부수 배열은 기본적으로 형상에 있으며, 이를 통한 의상 즉 스토리를

구현하려 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이다.

설문 ｢권1｣의 끝 11[屮]∼14[茻]
11[屮]∼14[茻] 초목의 싹이 새로 나오고(11[屮]), 그 싹이 무성해지면(12[艸]), 묵은

28癶
(순차직렬식)

↓

32是
(순차직렬식) 

○

34彳
(순차직렬식)

↓

41疋
(원격병렬식, 형상

과 차이)

○
29步

(순차직렬식, 형상
과 차이) 

↓

35廴
(순차직렬식)

↓

↠ 37行
(원격병렬식, 형상

과 차이)

○
30此

(순차직렬식, 형상
과 차이) 

36㢟
(순차직렬식)

○
38齒

(계련 부수 없음, 
즉 義相의 단절) 

↓
39牙
○

(형상에서는 계련하는 부수가 없으나, 義相으로서는 39牙는 38齒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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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다시 살아난다.(13[蓐]) 이는 다시 모여 많은 풀이 되듯이 번성한다.(14[

茻]) (82집 논문의 마지막 부수)

설문 ｢권2｣의 15小∼44冊
15 [小 작을 소] 物之微也. 从八, 丨見而分之. (설문에서의 풀이, 이하 동일)

形相 : (위 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으로써) 나눈다는 뜻의 (八)이 의미부이며,

(위 14茻 잡풀 우거질 망의 )많은 풀들이 나뉘었음을 보였다. [계련 : 10

丨]

義相 : (그 많은 풀은) 작은 물체로 나누어진다. [계련 : 10丨]

16 [八 여덟 팔] 別也. 象分別相背之形.

형상 : (위 아래로 관통함을 그린 丨이 빠지면) 서로 반대로 놓인 모습을 그렸

다. [계련 : 15小]

의상 : (그것이) 나누어지면 서로 반대가 된다. [계련 : 15小]

17 [釆 분별할 변] 辨別也. 象獸指爪分別也.

형상 : 허신은 소전체에 근거해서 (八)과 (釆) 모두 分別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계련 : 16八]

의상 : (서로 나누어지면) 짐승의 발자국이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분별된다. [계

련 : 16八]

18 [半 반 반] 物中分也. 从八从牛. 牛為物大, 可以分也.

형상 : 소는 몸집이 큰 동물이기에 가운데를 갈라 나눌 수 있다. 八과 牛로 구

성되어 있다. [계련 : 16八]

의상 : 사물의 가운데를 나누는데, [계련 : 16八 혹은 17釆]

19 [牛 소 우] 事也. 理也. 像角頭三封尾之形.

형상 : (사물의 이치에 있어서) 반으로 나누는 것의 예가 소다. 소전체의

(半) 안에는 (牛)가 있다. [계련 : 18半]

의상 : (그 예가) 소의 경우이다. [계련 : 18半]

20 [犛 야크 리] 西南夷長髦牛也. 从牛聲.

형상 : 그 예로 犛가 있는데, 牛는 의미부이고, {쪼갤 리}가 소리부로서 구성

되어 있다. [계련 : 19牛]

의상 : 서남 이민족 지역의 털이 긴 소가 바로 그 예이다. [계련 : 19牛]

21 [告 알릴 고] 牛觸人, 角箸橫木, 所以告人也. 从口从牛. 易曰, 僮牛之告.

형상 : 牛와 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19牛]

의상 : 소의 불에 가로 나무를 대서 사람들에게 소의 뿔에 사람이 다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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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계련 : 19牛]

● ‘나누다, 분리하다’로서의 부수의 역할은 15小부터 시작하여 21告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22口부터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입(口)의 역할이 시작되

어 24吅 부르짖을 훤까지 이어진다. 義相도 마찬가지이다. 단, 이 구조는 엄격하

지 않은데, 42[品]은 사람의 입(口)과 연관된 부수이다.

22 [口 입 구] 人所以言食也. 象形.

형상 : (告)에서 (口)를 잇는다. [계련 : 21告]

의상 : (소의 의미부였던) 입은 말을 하고 먹는 사람의 기관이다.[계련 : 21告]

23 [凵 입 벌릴 감] 張口也. 象形.

형상 : 口의 다른 모양이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의 여러 모양과 다양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입을 벌린 모습이다. [계

련 : 22口]

24 [吅 부르짖을 훤] 驚嘑也. 从二口.

형상 : 두 개의 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놀라는 입의 모양이다. [계련 : 22口]

25 [哭 울 곡] 哀聲也. 从吅, 獄省聲.

형상 : 吅이 의미부이고, 獄의 생략된 모습이 소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4吅]

의상 : 입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슬퍼 우는 모습과 소리이며, 너무나 슬픈 나

머지 이성을 상실한 개(犬)처럼 슬피 울부짖는 것이다. [계련 : 24吅]

● 22[口]부터 25[哭]으로서 부수로서 ‘입(口)’의 역할은 끝나고, 다음의 26走부터는

새로운 부수의 시작, 즉 사람의 ‘다리(止)’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義相도 마찬

가지이다. 단, 42[品]은 齒牙와 관련이 있긴 하나 ‘입(口)’과 무관하지 않다.

26 [走 달릴 주] 趨也. 从夭止. 夭者, 屈也.

형상 : 夭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夭처럼 팔을 흔들며) 큰 걸음으로 달린다. [계련 : 27止]

27 [止 발 지] 下基也. 象艸木出有址, 故以止為足.

형상 : 止는 발(足)이다.(故以止為足) [계련 : 26走]

의상 : 초목이 땅을 뚫고 자라면서 땅에 기초를 두는 것은 발(足)과 같다. [계련

: 26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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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癶 등질 발] 足剌癶也. 从止 .

형상 : 두 발이 서로 엇갈려 등지고 있다.(足剌癶) 止와 이 글자가 좌우로 뒤집

어진 로 이루어져 있다. 止와 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두 발이 엇갈려 등지고 있다. [계련 : 27止]

29 [步 걸음 보] 行也. 从止 相背.

형상 : 止와 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다. [계련 : 27止]

의상 : (엇갈려 등지고 있는 발이) 걸어가고 있다. [계련 : 28癶]

30 [此 이 차] 止也. 从止从匕. 匕, 相比次也.

형상 : 止와 匕(비)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匕(비)가 서로 나란히 순서를 정하는 모양(相比次)인 것처럼 발이 그치거나

가고 있다. [계련 : 29步]

31 [正 바를 정] 是也. 从一. 一以止.

형상 : 가로획(一)이 발(止) 위에 놓인 모습이다. [계련 : 27止]

의상 : (此처럼 나란히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옳다. [계련 : 27止]

32 [是 옳을 시] 直也. 从日正.

형상 : 日과 正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1正]

의상 : 是가 日과 正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해(日)처럼 올바

른 일이다. [계련 : 31正]

33 [辵 쉬엄쉬엄 갈 찰] 乍行乍止也. 从彳从止.

형상 : 彳{척}과 止{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걸음은) 잠시 가다가 잠시 멈추기도 한다. [계련 : 27止]

34 [彳 조금 걸을 척] 小步也. 象人脛三屬相連也.

형상 : 허벅지와 무릎과 종아리 셋이 연결된 사람의 다리 모양이다. 象人脛三屬

相連 [계련 : 33辵]

의상 : (걸음은) 작은 걸음으로 걷기도 한다. [계련 : 33辵]

35 [廴 길게 걸을 인] 長行也. 从彳引之.

형상 : 彳{척}을 길게 늘어트린 모습(彳引之)이다. [계련 : 34彳]

의상 : (걸음은) 멀리 가기도 한다. [계련 : 34彳]

36 [㢟 걸을 천] 安步㢟㢟也. 从廴从止.

형상 : 廴{인}과 止{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5廴]

의상 : (㢟은) 천천히 느긋하게 걷다는 뜻이다. 되어 있다. ….)[계련 : 35廴]

37 [行 갈 행] 人之步趨也. 从彳从亍.

형상 : 彳과 亍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34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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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와 빨리 걷는 걸음걸이(人之步趨)처럼 사람은 갖가

지 걸음걸이가 있다. [계련 : 35廴]

● 26[走]부터 37[行]까지 사람의 ‘다리(止)’의 역할이 일단락된다. 다음의 38齒부터

는 사람의 ‘齒牙’와 관련된 부수의 시작이다. 하지만, 앞의 ‘입’과 ‘다리’처럼 이

구조는 엄격하지 않은데 40[足]과 41[疋]은 사람의 ‘다리(止)’이며, 42[品]은 사람

의 입(口)과 연관된 부수이다.

38 [齒 이 치] 口齗骨也. 象口齒之形, 止聲.

형상 : 입과 이빨의 모습을 그렸다. 止가 소리부이다. [계련 : 27止]

의상 : 의상으로서는 이 齒 전후로 의미를 잇는 부수가 없다. [계련 : 없음]

39 [牙 어금니 아] 牡齒也. 象上下相錯之形.

형상 : 형상으로서 이 牙 전후로 형체를 잇는 부수가 없다. [계련 : 없음]

의상 : 어금니이다. 아래윗니가 서로 엇물려 있다. [계련 : 38齒]

40 [足 발 족] 人之足也. 在體下. 从口止.

형상 : 口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사람의 발이다. [계련 : 27止]

41 [疋 필 필, 발 소] 足也. 上象腓腸, 下从止. 弟子職曰, 問疋何止. 古文以為詩大雅

字. 亦以為足字. 或曰胥字. 一曰疋, 記也.

형상 : 윗 부분은 장딴지(腓腸)를, 아랫부분은 止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7止]

의상 : 사람의 발(40[足])에서 윗부분이다. [계련 : 40足]

42 [品 물건 품] 衆庶也. 从三口.

형상 : 세 개의 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련 : 22口]

의상 : 입이 많다. [계련 : 22口]

43 [龠 피리 약] 樂之竹管, 三孔, 以和衆聲也. 从品侖. 侖, 理也.

형상 : 品이 세 개의 입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 악기는 세 개의 구멍(三孔)으로

구성되어있다. [계련 : 42品]

의상 : 입은 악기처럼 여러 소리를 조화(和衆聲)시킨다. [계련 : 42品]

44 [冊 책 책] 符命也. 諸矦進受於王也. 象其札一長一短, 中有二編之形.

형상 :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조각(一長一短)과 가운데의 두 가닥의 줄을 이

은 모습(中有二編)이다. [계련 : 43龠]

의상 : 왕이 제후들에게 명할 때 새긴 문장 즉 부절은 마치 악기의 모양과 같

다. [계련 : 43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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